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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쩍 주님을 생각하면 세상에 있는 생명을 향

한 주님의 눈빛이 자주 느껴졌습니다. 

주님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는 듯한 느낌도 들

고 

애태우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 

주님의 전도 방법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노방을 수시로 다니면서 주님의 신붓감을 찾아다녔

습니다.

분명 뜻인데, 잘 만나지지 않고, 분명 감동이 온 생

명이었지만,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음을 느끼면서 주

님께 고백하길,

“주님, 정말 쉽지 않네요. 그렇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게요. 주님도 그러하시죠?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하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간절히 생명을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께 전도에 대해 코치를 받고 싶다고 간구하며 

지금 이때에 필요한 전도 멘토링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때 해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 성자 주님의 말씀 *

사랑아. 

열심히 몸부림쳐서 

생명을 찾아다니느라 수고가 많다. 

그 수고가 나의 희망이 되고 

그날에 너와 나의 사연과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자. 

지금껏 수많은 생명들이 

나의 섭리사에 왔고 또 갔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 

성약의 역사는 더 빛을 발하는 때가 되어 

너희는 역사의 주인들이 되었구나. 

이제는 때가 되어 진정 남아서 

나의 신부로 완성되어 가는 

너희를 바라보며, 

또 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노라. 

진정 이때가 얼마나 중한지 

나는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나와 일체 된 

너희 선생도 나의 마음을 알기에 

더 애가 타는구나.

사랑아. 

섭리사 가장 빛을 발할 이때라 함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 밝히 이른 인봉의 말씀이 

이때를 알리고 있노라.

사랑아. 섭리야.

내 몸이 되어 

신부를 찾는 너희를 위해 

내 한 가지 가르쳐 줄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혼체를 사용하여 전도하여 

생명을 관리하라 함이다. 

혼체를 사용하여 

생명을 전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육만으로는 

불가능한 때이기 때문이다.

사탄은 생명들의 몸을 치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영물이기에 

육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못한다.

어떻게든 환경과 입장과 여러 상황을 통해서 

마음을 치고, 생각을 치고, 

결국 혼을 치는 것이다.

혼과 영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사람이 마음이 식으면 

불가능하고 어려워도 한다.

시간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육으로만 지금껏 뛰어왔다면, 



이제는 너희 혼체를 더욱 써라.

한 겹줄보다 두 겹줄이다. 

더 강하게 생명을 잡을 수 있다.

생명의 혼을 잡아야 한다.

마음이 돌아오게 하고 

생각이 돌아오게 하고 

혼이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바로 낮에도 밤에도 

수시로 네 혼체를 보내어 

생명을 관리하는 것이다.

어미가 새끼를 한시도 눈을 떼지 않듯이 

혼체를 통해서 

생명을 24시간 관리다. 

그러려면 먼저 네 혼체를 

더 온전히 만들어야 한다.

혼체를 강하게, 힘 있게, 빠르게 만들어라.

혼체를 강하게 만든다 함은 

나 성자와 내 분체와 완전한 일체다. 

‘함께’라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느냐? 

생각의 본체가 혼체라 하였지?

‘함께’라는 생각이, 

너의 혼체가 

나와 선생의 혼체와 함께한다는 것으로 

이어짐을 잊지 말아라. 

중요한 말이다.

너희 스스로는 약하다 

나와 함께하면 강하다.

늘 불러라. 

부르면 간다. 

진실로 믿고 부르고 찾아라.

이것은 일체의 비밀이다. 

힘께함의 힌트다.

혼체를 힘 있게 만들어라 함은 

오직 나 성자의 사랑과 진리의 힘이다. 

너희는 무엇으로 힘을 받느냐. 

나 성자로 인한 힘이요, 

그 능력이 힘이 되어 

너희를 살리지 않느냐.

선생이 너희에게 주는 힘도 

사랑의 힘이고, 

진리의 힘이다.

무한하고 영원하다. 

힘 있게 혼체를 만들어라. 

그러면 사탄도 

너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감히 가까이 범접하지 못한다. 

또한 사랑은 

무한한 힘을 솟구치게 만들고, 

이 시대 진리는 

성삼위의 뜻을 이루게 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힘이다. 

힘을 받아라. 

혼체를 힘 있게 만들자.

그리고 지금은 

나 성자가 빠른 구름을 탄다.

그래야 내가 쓴다.

사랑아. 

빠르다 함이 무엇이냐.

기도의 능력으로 속력을 낸다 함이다.

네 기도로 나 성자의 능력을 받는다 함이다.

기도는 이때에 급히 

너를 통해 내가 행할 일들과 

네가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을 말해주니

네가 듣고 행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만 하면 되니 쉽고 

얼마나 빠르게 

나의 몸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아라.

수시로 기도하여라. 

기도로 나에게 간구하여라.

혼체가 이 세 가지로 

강하고, 힘 있게 

그리고 빠르게 만들어지면,

너의 제 2의 몸이 되어 행할 수 있고 

낮에도 밤에도 수시로 행하며 

너의 육을 돕고 

함께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라.

육신을 통해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혼체가 그리도 강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나의 몸이 되어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더냐.

진정 아는 자는 쉬지 않는다. 

역사를 달릴 것이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생명을 잡아 나가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최첨단의 방법이,

바로 선생이 밝혀 준 

혼체의 능력을 길러 

혼체를 사용하여 

생명을 잡아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자.

계속 써먹어라.

다스리고 부리는 만큼 

너와 나와 네 선생에게 유익이다.

모르면 못한다. 

알면 누리는 것이다. 알겠지?

진정 행하여 

축복을 누리길 바란다.

못 다한 말, 

이제부터 혼체를 써먹고 

또 혼체를 더욱 만들어 행하는 자에게 

더 가르쳐 주겠다. 

나 성자가 진정으로 역사하리라. 

사랑한다. 

너의 신랑이며 너의 능력자, 

오직 나 성자다. 


